
㈜정도산업 기업사

2014년 11월, 전라북도 군산에서 양창진 대표는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뜻을 품고 ㈜정도산업을 설립하였다. 그는 지역 물류와 유통, 건설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
업 모델을 구상하였다. 설립 초기 자본금은 크지 않았지만, 정확성과 신뢰를 앞세운 
정도산업의 행보는 빠르게 지역 사회에 자리 잡았다.

정도산업의 주력은 운송업이었다. 물류의 원활한 흐름이 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린다
는 확고한 신념으로 화물 운송과 운송주선업에 뛰어들었다. 전국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발전소 원료와 부원료, 산업단지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했고, 골재 유
통과 무역업, 창고 보관 사업으로까지 활동을 넓혀갔다. 최근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에 진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물류·환경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창립 이후 회사는 거래처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납품까지 고객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 결과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단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
으며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물류업의 특성상 경기 변동과 원자재 가격, 국제 무역 환경 변화는 때로는 큰 도전이 
되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와 운송 단가 변동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양창진 
대표는 사업을 다각화하며 리스크를 분산하였다. 운송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무역, 
창고, 폐기물 처리 등 연계 사업을 확장해 위기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고, 이
러한 전략은 정도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정도산업은 매출액 56억 원 이상,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하며 건
실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본사는 군산 오식도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소규모 
조직이지만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구조를 바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다양한 사업군을 아우르는 덕분에 지역 산업단지, 항만, 발전
소 현장 등에서 정도산업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양창진 대표가 강조하는 기업 철학은 ‘정도(正道)의 경영’이다. 눈앞의 이익보다 신뢰
를,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기업으
로 남겠다는 신념이 기업명에도 담겨 있다. 직원들과의 상생,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세는 정도산업이 지역에서 신뢰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앞으로 정도산업은 기존 운송과 물류 중심의 사업을 넘어,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과 친환경 운송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물류 자동화와 디지털 관리 시스템
은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은 ESG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전략으로 
확장될 것이다. 또한 국내 시장에 그치지 않고, 무역 분야의 경험을 살려 해외 시장
과의 연계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정도산업은 이제 설립 10년을 넘어선 젊은 기업이지만, 그 성장 스토리에는 군산이라
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 산업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를 쌓아온 양창진 대표의 뚝
심이 깃들어 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정도산업이며,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정도산업
의 모습이다.


